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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여러분, 그리고 제자와 동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박상민, 많은 이들이 상민 선생님이라 불렀고, 우리 집에서는 다정히 아빠라 부르던 그
사람을  땅에  온전히  맡기며  보내드립니다.  고인의  바람대로  단정하고  조용히,  그러나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1955년 2월 14일 전주에서 태어나 전북대 사범대를 졸업한 그는, 중학교 과학 교사로 38년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원칙은 분명하되 마음은 너그러웠고, 꼼꼼함 속에 온화를 품은 교육자였습니다. 별자리
수업  동아리를  이끌며  밤하늘을  교실로  삼았고,  지역  과학축전을  기획하며  배움이  교정  밖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그의  수업에서  과학을  직업이든  취미든  자기  삶의  언어로  삼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배우자 오미경의 남편으로서, 아들 박지훈과 딸 박나연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두  손주의  할아버지로서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허투루  하지  않았고,  정직과  배려를
삶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듯 사람을 돌보고, 서예처럼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명절이면
손수 써서 건네던 캘리그라피 편지는 그의 체온이 스며 있는 위로였고, 낮은 목소리로 건네던 격려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또렷한  장면은  여름밤  옥상입니다.  망원경으로  행성을  찾던  순간들,  별자리
신화를 들려주며 “이야기와 관찰이 만나면 배움이 시작된다”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실을 마주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기립니다. 그가 남긴 것은 휘황한 업적보다 일상의
단단함입니다.  준비한  수업의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빌린  물건을  제때  돌려주는  습관까지,  약속을
어기지 않는 태도까지. 그런 정직과 성실이 우리에겐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우리는  오늘  그를  조용히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망원경은  학교  천문반에
기증합니다. 아이들이 그 렌즈를 통해 다시 별을 만나고, 상민 선생님이 사랑하던 그 배움의 기쁨을
이어 가길 소망합니다.



상민, 나의 남편이자 33년을 함께한 동반자여. 당신은 신뢰로 우리 가정을 지탱했고, 배움으로 많은
마음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흙과 하늘 사이, 가장 고요한 자리에서 쉬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남긴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고,  당신의  손글씨처럼  또렷하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별이 뜨는 밤이면 옥상에 올라, 당신이 가리키던 자리들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안녕히,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이  믿던  정직과  배려,  배움의  기쁨을
우리가 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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